
  

케어랩스,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 ‘라이프시맨틱스’ 투자 

■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라이프레코드’ 서비스 기업 지분 18.4% 취득 

■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구체화…‘굿닥’과 연계,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신시장 개척 목표 

 

[2018-06-15 | 263700] 헬스케어 O2O 플랫폼 기업 케어랩스(대표 김동수)가 개인건강기록(PHR) 

데이터 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LifeSemantics, 대표 송승재)에 투자하고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시장 개척에 나선다. 

 

케어랩스는 라이프시맨틱스의 지분 18.4% 를 64 억 원에 취득하여 2 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15 일 발표했다. 이번 투자에는 케어랩스 외에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빅데이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플랫폼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를 

통해 공공보건데이터, 병원의무기록, 유전자 데이터, 각종 IoT 기기 등을 통해 생성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환자별 맞춤 진료와 같은 선제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올해 각종 중증 질환 예후의 예측·예방·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모바일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케어랩스는 이번 라이프시맨틱스 투자를 통해 정밀의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라이프레코드의 국내 최고 의료 인증 체계 활용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나아가 케어랩스의 O2O 플랫폼 굿닥과 라이프시맨틱스의 알고리즘 기반 질병 

예측·예방·관리 솔루션을 결합, 공동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들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케어랩스 관계자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사업에 있어 

라이프시맨틱스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했다"며 "전 세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안에서 양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 예측·예방·관리’ 정밀의료 시장 성장…新 의료 서비스 제공 목표  

정밀의료란, 질병의 다양한 원인을 수집하고 그 예후를 통합함으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분야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 & Sullivan)은 빅데이터 및 유전자 

검사의 발달로, 세계 정밀의료 시장이 2015 년부터 연평균 13.4% 성장하여 2025 년에 약 1,300 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효용성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규제 완화 

및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전정보분석기업 23andme 의 10 가지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직접 판매를 허가했으며, DHIAP(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 발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권장하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허가함으로써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을 예고했다. 

 

케어랩스 김동수 대표이사는 "국내의 PHR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분야"라며 "라이프시맨틱스와의 시너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정밀의료 산업 진출 및 의료 생태계 재구축에 도전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끝) 

 

[회사소개] 

 

 

케어랩스는 2012 년 설립된 헬스케어 O2O 솔루션 기업으로, 2018 년 3 월 국내 O2O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업계 1 위 앱 서비스 ‘굿닥’ · ‘바비톡’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시스템(S/W) 솔루션 ▲헬스케어 분야 

특화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내 헬스케어 O2O 시장 내 독보적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병원 위치검색 – 

접수 및 진료 – 처방전 결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부문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옐로모바일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B2C)와 맞춤형 솔루션(B2B)을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플랫폼 그룹이다. 

핀테크, 애드테크, 헬스케어, O2O, 미디어커머스 등의 핵심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2012년 창립 이래,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를 선도해온 옐로모바일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보도자료 문의] 

 

케어랩스 IR 팀 

강진규: 02-6929-2340 / kangjq@carelabs.co.kr 

 

옐로모바일 홍보실 

김유정: 010-3266-1332 / actionpr@yellomobile.com 

이부연: 010-6505-9828 / by@yellomobile.com 

채재선: 010-4510-6287 / chae@yellomob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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